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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와 필드 복귀를 고민하다 6개월 만에 돌아와 2018 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 골

프여제 박인비(30)가 마침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

리,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. 2년6개월 만의 왕좌 복귀다.

23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박인비는 지난 22일 로스앤

젤레스 윌셔CC(파71)에서 열린 LPGA 투어 휴젤-JTBC 

LA 오픈(총상금 150만 달러)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

보기 1개로 3타를 줄이며 합계 10언더파 274타를 쳤다. 

박인비는 생애 첫 우승으로 LPGA 두 번째 자매 우승 기

록을 쓴 모리야 쭈타누깐(12언더파 272타·태국)에 2타 

뒤져 신인 고진영(23)과 함께 공동 2위에 머물렀지만, 23

일자 세계랭킹에서 1위로 올라서는 선물을 받았다. 22주 

동안 세계 1위를 지킨 펑산산(중국)은 이 대회에서 공동 

12위에 머물면서 지난주 3위 박인비에 추월당했다.

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92주 동안 세계랭킹 1위

를 지키다가 2015년 10월 리디아 고에게 자리를 내준 박

인비는“세계랭킹 1위가 사실 올해의 목표는 아니었지만, 

좋은 플레이에 대한 선물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다”고 소

감을 밝혔다. 

여자 골프에 세계랭킹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‘세계 최

고 여자골퍼’라는 상징적인 자리에는 모두 13명이 이름

을 올렸다. 하지만 안니카 소렌스탐(스웨덴), 로레나 오초

아(멕시코), 청야니(대만), 박인비(한국), 리디아 고(뉴질랜

드)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, 진정한 당대 최

고 선수는 많지 않았다.

지난해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끝으로 허리 부상 치

료와 재활에 전념한 박인비는 복귀 후 두 번째 대회인 뱅

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시즌 첫 승 및 통산 19승을 

일궜고,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준우승 

등 최근 3개 대회에서 두 차례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절

정의 경기력으로‘여제의 귀환’을 알렸다. 그동안 세계랭

킹은 19위에서 1위로 수직상승했다. 상금(70만7089달러)

과 올해의 선수 경쟁에서는 여전히 선두를 굳게 지켰다.

역대 세계 1위 중 부상이나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정

상에 오른 선수는 박인비밖에 없다. 1위에서 밀려난 2년

여 동안에도 박인비는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, 2017년 

1승으로 위엄을 지켰다. 박인비 이후 리디아 고가 85주 동

안 장기집권했지만 최근엔 에리야 쭈타누깐(태국), 유소

연, 박성현, 펑산산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쳐왔다.

박인비는 역대 세계 1위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위대한 

업적을 쌓았다.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명예의전당에 입성

한 것도 소렌스탐과 박인비뿐이다. 오래도록 세계 1위를 

지키길 바라는 팬들의 마음에 박인비는“매주 순위가 바

뀔 수 있을 것 같다. 랭킹보다는 내 골프를 하는 게 중요하

다.”고 담담하게 말했다.

한편 24일 미국의 전문기자 하이메 디아스는 골프채널

에 출연해“논란의 여지가 없다. 박인비는 소렌스탐 시대 

이후 최고의 여자 선수”라고 극찬했다. 

함께 출연한 전 PGA 골퍼 트립 아이젠하워도“박인비 

이후 세계랭킹 1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제 꾸준한 

정상의 선수가 나왔다”고 말했다.

아이젠하워는“박인비는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다. 장

타자는 아니지만 드라이버샷을 곧게 보낸다. 아이언샷도 

견고하며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고의 퍼터이다”고 평가

했다.

여제의 귀환 … 박인비 세계랭킹 1위 복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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